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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화가 8인이 모여‘균형을 

향한 움직임(Movements Seeking 

Balance)’이라는 주제로 회화 전시

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풀러턴에 

있는 <메켄텔러문화센터>에서 8

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린다. 

참여 화가는 김진실, 김구자, 김윤

정, 김영신, 페기 리, 오지영, 박수정, 

박영구등 8명이다.

주최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

해“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사태

로 개최 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듭

한 끝에, 작품에 담긴 메세지가 지

금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삶

의 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영감을 불

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진 데 따라 개최를 결정하

게 됐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또“참여 작가들은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각

자의 스타일과 표현 기법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작품 내

면에 흐르는 정서는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공통된 가치

와 관계 맥락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시가 주

는 느낌은 참여 작가들의 삶의 여정이 오롯이 담긴 개

개 이야기들이 마치 여덟 편의 서사시로 한데 묶어 엮은 

듯하다.”며“그러나 전시회의 중심을 관통하는 한 소(素)

를 찾는다면 바로 그들의 정신 가운데 깊이 뿌리박힌 고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비전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8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치매 가족 돌

봄 교육’화상세미나를 연다. 소망소사이어티의 김미혜 

사무국장이‘성격과 행동 변화: 왜,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지난 6월부터 시리즈로 열리고 있는‘치매 가족 돌봄 

교육’행사는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협의회와의 협력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나 간병인에게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한인 화가 8인, ‘균형을 향한 움직임’ 주제 전시회
풀러턴 <메켄텔러문화센터>… 8월 17일-10월 9일

소망소사이어티, ‘치매 가족 돌봄 교육’ 세미나

유성과 주체성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8명의 작가들은 모두가 한국 태

생이며 각자 미국으로 이민 온 시기와 

동기가 다르다. 그러나 작품들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적 형상은 그

들 각자가 이루어낸 새로운 세계의 발

견과 그동안 지나온 발자취를 담고 있

다. 즉, 그들 자신 또한 미국으로 이주한 

거의 모든 이민자들이 겪고 극복해야 

했던 수많은 시련과 새로운 현실에 적

응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야 

했던 내면의 고유한 힘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라며“21세기는 다문

화적 지식을 서로 알리고 나누며 소중

이 여겨야 하는 시대이다. 서로 다른 삶

의 방식과 경험의 지혜들을 전하고 받

아들일 때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세상은 그

제야 비로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관람을 위해서는 <메켄텔러문화센터> 홈페이지

(themuck.org/gallery)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 

후 4명 이하의 관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15분 동안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그룹 당 $5이다

▶ 문의: (714) 738-6595 

▶ 메켄텔러문화센터: 1201 W. Malvern Ave.

                                     Fullerton, CA 92883

주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 간에 정보도 교

환할 수 있다. 

 

오는 9월에는“공감하는 대화: 새로운 이야기 방법”의 

주제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인원 제한이 없다. 단 

화상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안내를 받아야 하므로 참

석을 원할 경우 8월 17일(월)까지 562-977-4580 혹은 

이메일(somang@somangsociety.org)로 참가신청을 해

야 한다. 

 

한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한인장학재단(Korean Heritage Scholar 

-ship Foundation, 이사장 최학선)이 제26

회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LA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

로 ●2020년도 가을학기 대학 재학생이나 

입학예정자 ●4.29 폭동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코로나19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

한 가정의 자녀 ●치안담당관(소방관포함)

의 자녀 등이다.

선발 인원은 20명이며 서류 접수 기한은 8

월 말까지이며, 장학생 신청서 등 필요한 서

류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한인장학재

단 사무국으로 연락해 요청하면 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9월 11일을 전후해 

선발 사실을 통지하며, 1인당 1,5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한인장학재단은 1992년 발생한 LA 폭동

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 자녀들을 돕기 위해 

당시 한국 정부가 지원한 123만 3,654달러(

한화 10억 원)를 바탕으로 설립됐다.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회에 걸쳐 

937명의 학생들에게 108만 4,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문의: (213) 738-0908

     koreanheritagescholarship@gmail.com

▲ 지난해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제25회 

장학금 수여식’. 사진=한인장학재단

▲ ‘균형을 향한 움직임’ 회화 전시회 포스터.


